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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수의사회 등과 함께 지속 노력

<보도 주요 내용>

  중앙일보 2월 8일(목)자 기사  ｢동물병원 꼼수에 또 당했다...“영수증 보고 

깜짝” 진료비 폭탄 여전｣에서 “올해 1월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찰료·상담료·

입원비 등 11개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이 시행됐지만 ‘깜깜이 진료’ 행태는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5일에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확대 적용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수의사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을 대상

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하였고, 1월 22일 

주간부터는 전국의 수의사 1인 동물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게시 현황을 확인·

계도 중이며,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반시) 시정 명령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1차 30만원 / 2차 60 / 3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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